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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최대수영축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끝을향해달려가

고있다.

세계 194개나라에서광주를찾은총 5128명의 선수들이경영, 다이빙, 수

구, 아티스틱수영, 하이다이빙, 오픈워터등 6개종목 76개세부경기에서더

나은기록과성적을위해기량을겨루고있다.

24일현재대부분의경기가종료되고수구에서순위결정전과경영세부종

목들만을남겨두고있다.

선수들이뜨거운경쟁과관중들의열렬한환호들로가득한경기장.

그경기장안과밖에서대회가안전하고성공적으로진행되기를바라는이들

의열정들도함께하고있다.

24시간동안철저한경비순찰업무중인군인과경찰, 시민들의안전사고를

대비해관중석곳곳에서대기하고있는소방관, 선수이동의편의를돕기위한

차량안내요원이있고모든경기가끝난후에야움직이는이들도있다.

경영경기가끝난지난 23일밤 11시를기준으로주경기장인남부대학교시

립국제수영장일원의보이지않는곳에서묵묵히일하는이들의모습을카메라

에담았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jeans@kwangju.co.kr

보이지않는이들의열정이아름답습니다

대회주경기장인광주광산구남부대학교내건물옥상관측소에서 31사단장병들이수구와경영이진행되는주경기장과수구경기장일대를주시하고있다.이들은오전6시부터근무를시작해경기종료이후에도만일의사

태에대비하고있다.
남부대학교관측소

늦은밤자원봉사요원이경광봉을이용해차량에신호를보내고있다.경기일정을

마치고선수촌과숙소로돌아가는선수단과임원들의안전한이동은이들이책임

진다.

밤11시2인1조로꾸려진경찰경비인력들이근무교대를하고있다. 주경기장에

배치된경력들은24시간동안경기장주변과내부등을순찰하며만일의사고등을

방지하고자노력하고있다.

안전사고에대비해경기시작2시간전 후부터배치되는광주소방관들.경기일정

이모두끝난밤10시40분.경기장인근에마련된현장사무소에서소방관들이근

무종료회의를하고있다.

경기장과훈련장안밖에모기가많다는민원을접수한조직위는경기가종료된밤

11시무렵부터방역팀을동원해모기들이즐겨서식할만한곳에분무소독을하고

있다.경기장시설이워낙넓은탓에방역활동은3시간동안계속됐다.

모기와의한판전쟁 차량안내요원의수신호

소방관들의간담회 24시간계속되는순찰활동

경영경기가진행될때심판등대회임원들을보조하는역할을하는경기운영요

원들. 이들은경기가끝나고관람석을돌며버려진생수통등쓰레기를수거하고

있다.

외국인이든내국인이든가져온쓰레기가져가세요


